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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촉구 시국 선언 기자회견 예고보도(2019. 10. 31)

대입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 기자
회견이 개최됩니다.
 -11월 4일(오전 11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시국 선언 기자회견 개최

11월 4일(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입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 기자회견”이 개최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특권

대물림 관련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9월 9일 대통

령까지 나서서 ‘강력한 교육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3일 교육 개혁 관련 장관 회

의에서 정부는 수능 정시를 확대하고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수능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교육 불평등을 극복하고 사

교육 고통을 줄이는 일인지 걱정스럽습니다. 학종 개선이나 수능 정시 확대 등 입시 공정성

문제로는 특권 대물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에도 국민들

28%만이 긍정적으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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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력한 교육 개혁은 입시 방식의 부분적 개선이 아니라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자체를

없애거나 쇄신하는 일로 확장되어야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대책을 충분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사회 오피니언들과 일반 시민들이 정부를 향해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교육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관련된 일을 추진하게 되었

습니다. 11월 4일 발표될 시국선언문은 선언 동참 서명을 위해 미리 발표합니다. 이 선언문은

위의 취지를 반영해 김상봉 교수(전남대 철학과)께서 기초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

여 바라며, 언론인들께도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대입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촉구 시국 선언 기자회견

■ 주 관 :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촉구 서명자(시민/오피니언들) 일동

■ 일 시 : 2019. 11. 4.(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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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 주요 프로그램

□ 시국선언 회견문 낭독 : 오피니언과 시민들 5명

□ 오피니언/시민 짧은 발언대 : 오피니언들과 시민들 5명

□ 특권 대물림 교육 열차 멈춤 퍼포먼스

▪특권 대물림 실상 교육 실태 그래픽 전시전

▪특권대물림 교육열차를 형상화하고 이 열차를 중단시키는 퍼포먼스

▪특권대물림 교육열차 중단을 위한 인증샷 및 SNS 해시태그, 올리기

□ 변화를 위한 외침

▪서명자 대표로 당일 참석하는 100인의 외침

□ 언론인들과의 질의응답

※시국 선언 참고사항

-이 선언 기자회견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라 선언에 참여하는 분들이

중심이 되는 별도의 행사입니다. 저희는 행사를 지원하는 실무 역할을 맡습니다.

2019. 10. 31.

대입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오피니언 일동
(실무 담당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문의 : 구본창 정책국장 (02-797-4044, 내선 511)


